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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의 십자가 운총으로 날마다 개혁되는 신앙! 

오늘，흩과개혁주일 

개혁자 루터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라는 슬로건을 종고깨혁의 3대 원리 

로심댔습니다.(롬 1:1&---1'η 루터는 ‘우리의 죄를속량해 주시는중보;z1는오직 예수그리 

스도이시다라고 외쳤습니다 인간의 죄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기능하다는말입니다.(엠 2:1~8) 이런 주장들로 인해서 루터는로마교황으로부 
터 파문당했으나 조금도 굴하지 않습니다. 더욱 담대히 믿음， 성경， 은혜를 강조했습니 
다0<:롬 3:22~24) 그가 유일째l 뻐}본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으며 말혐l만 집중했 

습니다. 
이와 같은 개혁정신이 우리에게 펼요합니다. (고후 5:1'7) 위기의 순간에 필요한 것은 문 

제를해결할수 있는탁월한지도자나긴 회의가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며 말씀으로돌아가야합니다. 청지기훈련을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거듭난 

우리의 삶이 복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매순간 자기를 부인해야 할 것입니다.C팀후 1:에 어 
떤종류의 위기가닥치더라도두려워하지 말고오직 믿음으로， 말씀이 주는보혈의 강가 
로나아가시기 바랍니다.까끄:었 예수님은우리와함께 하십니다.c히 3:14) 임마누옐! 

. 

자기 섭자가를 지는 북음의 일푼툴 

지난 수요일잉2일)， 제41대 장로 · 제21대 안수집사 · 제49대 권사가 세워졌습니다.(롬 

15:16) 여전히 허물많은죄인의 모습이지만소뺑 있는것은이분들이 십자가를붙들고 

있다는사실입니다. 새롭게 임직을받으신분들은매순간자기를부인하고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모든 성도님들은 새 임직자들의 심령이 보혈로 충만하도록 계 

속해서 기도해야할것입니다. ‘기도를계속하고기도에 감사함으로깨어 있으라?'(골 4:잉 
*일직자 명단 본지 7면 참조 

f오늘， 제5차 학습 및 세례식(유아세례식은 오후 3시 갈릴리홀) 

톨뿔톨필톨펠펜. 

2일(주) 져17차성찬식(주일1-5부에l배 시) 정기딩회(수요2부어|배 후) 
9일(주) 2009년 CMTCG)(찬%뻐|배 후 15일(토) 총력 교회주변 전도(↑4:00 ， 남전도회) 
12일(수) 총력 교회주변 전도 16일(주) 추수감시주일 및 특별친앙(찬%에배 시) 

(수요1부애l배 후， 어전도회 2009년 CMTC@(친%에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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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Suhda 

I Sermon for Next Su빼 

ATTROAS 
(7JOn the first day of the week, when we were gathered together to break bread, Paul began talking to them, 

intending to leave the next day, and he prolonged his message until midnight. (8JThere were many lamps 

in the upper room where we were gathered together. (9JAnd there was a young man named Eutychus 

sitting on the window sill, sinking inio a deep sleep; and as Paul kept on talking, he was overcome by sleep 

andfell downfrom the thirdfloor and was picked up dead. (1OJBut Paul went down andfell upon him, 
and after embracing him, he said, “Do not be troubled, for his life is in him." (1l)When he had gone back up 

and had broken the bread and eaten, he talked with them a long while until daybreak, and then 1，야-

(12
JThey took a’‘Jay the boy alive, and were great，ψ comforted. 

(Acts 20:7-12) 

D ur|ng Pau| S t뼈Troas . The Bible tells us,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when 

we were gathered together to break brea'd, Pa비 began talking to 

them , intending to leave the next day, and he prolonged his 

message until midnight." (v. 7) The first day of the week was a 

Sunday, the day after the Sabbath Day, which was on Saturday. 

The new Christian church worshipped and broke breadfor Holy 

Communion on Sundays. This became the regular day of worship 

for Christians in remembrance of Christ’s resurrection on Sunday. 

This partic비ar Sunday was going to be Paul ’s last day at Troas . The 

believers there were very sad and they did not want his preaching 

to end . So, Paul preached to them way into the night. One young 

man, who obviously liked hearing Paul ’s preaching but was not 

that serious about the Lord ’s Supper, dosed off and fell from .a 

third story window where he had been sitting . He died on impact 

Pa비 held this Sunday worship service with the Lord ’s Supper, a 

special memorial of Jesus, earnestly and sincerely. Everyone took 

it seriously except this one young man, "And there was a young 

man named Eutychus sitting on the window sill , sinking into a 

deep sleep; and as Paul kept on tal king, he was overcome by sleep 

and fell down from the third floor and was picked up dead." (v. 9) 

This young man wasn ’t actively interested or involved with Paul ’s 

sermon . He wasn ’t sitting in a proper seat. When we take Holy 

Communion , we have to have one heart and we have to 

remember who our Lord Jesus Christ is. 

We must remember that Jesus Christ is our Scriptural Savior. He 

came to f비fill the Scriptures, 껴nd the Word became flesh , and 

dwelt among us , and we saw His glory, glory as of the only 

begotten from the Father, f미 1 of grace and truth." (Jn . 1: 14) Jesus 

fulfilled the Scripture through His birth, life, and death. If we do not 

seriously look at Jesus Christ in this way, we will have trouble. 

Paul says, "For 1 delivered to you as of first importance what 1 also 

received, that Christ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and that He was buried, and that He was raised on the third day 

according to the Scriptures ...... " (1 Cor. 15:3-4) The proclamation of 

this message is the reason for the existence of our church . Indeed, 

this ordinance of the church present is a picture of the gospel. 

Communion is the time to remember Jesus Christ ’s death . His 

sacrifice on the cross fulfilled Scripture and made possible our 

salvation 

We must remember that Jesus Christ is our Sorrowing Savior 

Isaiah 53 :3 says, "He was despised and forsaken of men, a man of 

sorrows and acquainted with grief; and like one from whom men 

hide their face He was despised, and we did not esteem Him." 

Jesus was rejected by those He came to save. He was cursed and 

persecuted and even betrayed by one of His own disciples, Judas. 

Still today His sorrows continue as He intercedes on our behalf . 

His compassion did not end at the cross, but continues to this very 

day 

We must remember that Jesus Christ is our Suffering Savior. 

Isaiah 53 :5 says , “ But He was pierced through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crushed for our iniquities : the chastening 

for our well-being fell upon Him, and by His scourging we are 

healed." Consider His suffering on the cross . The cross was no 

afterthought with God. Knowing the pain and suffering of the cross 

He came to save us . Honestly, who can truly understand such 

love? Jesus Christ endured the suffering of the cross so that we 

might escape the suffering of hel l. Christ was our substitute . The 

Lord God laid on Him the iniquities of us al l. Isaiah 53:6 says, “ AII 

of us like sheep have gone astray, each of us has turned to his 

own way; but the Lord has caused the iniquity of us all to fall on 

Him." We deserve to die but Jesus took our place. He became sin 

for us so that we might be able to stand righteous before Him, 

“ He made Him who knew no sin to be sin on our behalf, so that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in Him." (2Cor. 5:21) 

My dear friend , have you made the message of Communion 

personal? Do you take Jesus seriously? Can you come to the 

Lord ’s Table right now with a sincere and earnest heart? Please let 

God’s Word keep you alert and ready until Jesus Christ ’s return . 

Amen.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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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옵 후일 설교 

I c~.음주일 셜교 l 

드훌아애1J.i 

(7)그 주간의 첫날에 우려가 떡을 떼려 하며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8)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쳤는데 

(9)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았다가 김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 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10)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폼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았다 하고 (11)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나라 

(12)사람들이 살야난 청년을 데라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샤도행전 20:7- 12) 

갱성판목사 

바울은 3차 전도여행 때 드로아에 들렀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먹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 

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7절) 그 주간의 첫 

날은 안식일이었던 토요일 다음날인 주일이었습니다. 초대 교회는 주일 

에 예배를 드라고 성찬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 날은 주일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정기적인 예배일이 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주일이 

바울이 드로아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신자들은 

너무나 슬퍼하면서 바울의 설교가 끝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 

서 바울은 밤중까지 계속 강론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3층 창문에 

앉아서 졸다가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죽었 

습니다. 이 청년은 분명히 바울의 설교를 좋아했지만 주의 만찬에 대해 

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특별히 

기념하는 주의 만찬을 행함으로써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주일예배를 시 

작했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지만 이 청년만은 

예외였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 

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 층에서 떨 

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9절) 이 청년은 바울의 설교에 적극 

적으로 관심을 갖지도 집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찬식을 행할 때 우리는 한마음으 

로우리 주예수그리스도가어떤분인지 기념해야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구세주이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예언된 구세주이심을 기억해야 합니 

다. 주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 

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14) 예수님은 탄생과 생애， 죽 

음을 통해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살펴보지 않는다면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말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 

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새’(고전 15 : 3~4) 이 선포야말로 교회 존립에 대 

한 확실한 근거입니다. 사실 현재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찬식은 복음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 

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했고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슬픔을 겪으신 구세주이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슬픔을 겪으신 구세주이심을 기억해야 합니 

다. 이사야 53 : 3은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 

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 

하였도다” 예수님은 구원해주려고 온 사람들에게 거절당했습니다. 예수 

님은 모욕을 당했고 핍박을 당했으며 심지어 자신의 제자였던 유다에게 

배반당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여전히 슬퍼하 

고 계십니다. 주님의 긍흘은 십자가에서 꿀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신 구세주이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당하신 구세주이심을 기억해야 합니 

다. 이사야 53 : 5은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 

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에 

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이 예 

정에 없어 나중에 추가시킨 계획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 

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알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던 것입 

니다. 진실로 누가 감히 진정으로 그 사랑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을 

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옥의 고통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십 

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속물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이사 

야 53:6은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 

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입 

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주님 앞에 의롭게 서제 하기 위해 우리 대신 

죄로 삼으신 바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 

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5:21)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식의 메시지를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 

셨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진실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의 만찬에 나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늘 깨어 준비하십시오. 아멘.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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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1 루뼈뻐 뼈씨찌 I Dt ~t 륙옴 강뼈 

현실에 메여 살아가는 신자 

들에게 참 기쁨과 찬송은 없 

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십자 

가에 초점을 두며 믿음의 길 

을 걷는 신지들은 가장 아름 

다운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기‘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시 91:1)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 

며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 살 

때에만 믿음의 찬송이 가능하 

다. 견디기 힘든 핍박과 환난 

중에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공하시는 은밀한 곳에 거한다면 걱정은 없다. 죽 

음의 위협뿐만 아니라 죽을지라도 말이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 1:21)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참 신앙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십자가로 모인 사람들에게는 은총만 있을 뿐이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 

가고 있던 한편의 강도에게 이 은총이 임했다. 사실 그 강도는 평생 남들에게 해가 되었 

던 악인이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거나 이적을 본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마지막 

순간에 그 강도는 진심으로 회개하며 믿음을 고백하였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녹 23:42) 그 강도는 구원을 받았다. (녹 23:43) 예수님의 주변에 

는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내내 듣고 이적들을 보았던 사람들로 넘쳐 났지만 정작 구원은 

강도가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께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 

푸시는 은총의 역사다.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가?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십자가의 길 

을 걷고 있는7}?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참 신자들의 찬송과 

간증은이것이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밀L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λ1 91:2)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참 신 

자들은 핍박을 받는다. 이 세상에 피할 곳은 없다. 그럼에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 

님이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의 피난처시로다(셀래"(시 46:1. 7) 존경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 하 
지 말자. 수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지 말자. 매순간 십자 

가의 그늘 아래로 나아가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자.c시 62:8)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다. 십자가는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피난처의 기둥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정조 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 

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시 71: 7) 무슨 걱정이나 염려가 있겠는가? 다른 사람들이 알아 

주지 않는다고 실망할 겨를이 있겠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하나님의 피난처 

에 거하는 참 신자에게는 오직 찬송뿐이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대” 

그는 나의 요새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 

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 91:2) 주님이 제공하시는 피난처는 요새이다. 이 요 
새를 정복할 수 있는 세상의 그 어떤 힘은 없다. 현재 신자들은 영적 전쟁 중이다. 매순간 

악한 영들과 전투하고 있다. 사탄은 신자들의 약점을 집중 공략한다. 때로는 협박을 하기 

도 하며 환상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타협할 것을 요구한다. 이 유혹에 신자들은 쉽게 믿음 

의 길에서 벗어난다. 좁고 험한 길보다는 사탄이 제시히는 넓은 길이 매우 좋아 보이기 

때문이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 

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 

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전 

10:13) 예수님은 이미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다. 따라서 예수님을 진실로 믿 

는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사탄과 그 졸개들이 쏘아대는 불화잘 공격들을 모 

두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와 공격할 수 있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앵 

6:16) 우리는 가장 안전한 요새 안에서 찬송할 것이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시대”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밀F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시 91:2)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십 
자가의 그늘 아래에 사는 신자들에게 주님은 피난처이시며 요새이시다. 따라서 우리의 

할 일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자신의 전부를 맡기 

면 모든 문제들은 해결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 

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엠 2:8~9) 기독교는 은총이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절대로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외식자들은 무언가를 해야 한 

다고 주장한다. 경건과 인격수양을 위해서 십자가 외에 것들에 관심을쏟고 있다. 바르게 

살면서 세상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그러나 그럴듯하게 보이는 

이 모든 주장들은 거짓이다. 유일한 우리의 관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하나님을 중 

심으로 모여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롬 5:1) 우리가 의뢰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바라 

보0바 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믿음으로 간증하자. “주님은 내가 의뢰하는 하 

나님이시대” 

은밀한 곳에는 하나님의 은총뿐이다 세상의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보혈의 생명수가 

흐르고 있다. 그곳이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참 신자들의 피난처이며 요새이다. 

그곳에 가기를 원하는가? 십자가 아래에서 진심으로 회개하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 

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의뢰하자. 그 순간 주님은 나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다 환경을 

초월한 진심어린 찬송과 참 믿음의 삶은 시작된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마음을 쏟 

아노랴." (찬 539장) 아벤. 

( 마가복을 강때 생 매주 월요새벽기도호E새벽 !DI에서 성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슴니다 l 
투 1료 ~.궐，l.1 ld- 본문은 바리새인들과 제자탬 관련한 으로 인해서 걱정하였다.(막 8: 14) 이때 예수님은 제자댐게 경고하셨다. “삼7t 바리 

-r -0“ 졸· 나 o 두 가/;1 써을 기록하였다 이들에게서 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백 8: 15)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은 불신 
(8:11-21) 발견되는 공통점은 믿음이 없다는 사실 앙의 시작이다 예수님은 신뜸로 때금 불필요한 근심과 걱정에 빠지게 하여 십자 

이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에 정통한 사람 가와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누룩으로 비유하셨다. 적은 누룩일지라도 위험하다.(고전 

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진실로 믿고 따른 것은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 5:6)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채 수군거렸다.(막 

이 묘떨어낸 것들이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8:16)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듣고， 이적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이 따로 설명해 주시기 전까지 깨닫지 못했다.(막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끼막 8:17-18)라고 하 

4: 11- 13,34) 이처럼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의 불신앙이 어떠했는지 살펴보자. 시며 예수님은 이전에 자신이 행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제자들에게 상기시 

키셨다.(막 8:19- 20) 영적으로 어두워진 눈과 막힌 귀로 인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이다. 

다고 자부했지만 실상은 아니었다. 사트}이 에멘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광야의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 

다.(막 10:2, 12:15) 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계속 요구했다.(막 8:11) 이들을 효t해 예 

수님은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 

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막 8: 12) 사실 예수님은 많 

은 표적을 보여주셨다. 그럽에도 이들은 놀라운 이적을 볼 때마다 믿기는 커녕 또 다 

른 모함거리를 찾을 뿐이었다.(막 3:22) 이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믿음을 이꿀 

어내지만 믿음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보인 불신앙의 근본적인 원 

인은 믿음이었다. 믿음이 없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제자들의 신앙은 어떠한가?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을 뒤로 한 채 예 

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효t하셨다.(막 8: 13) 그때 제자들은 음식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H(막 8 : 21)라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효t해서도 말씀하신 

다.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의 불신앙이 곧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던 이유(녹 23:8)처럼 우리도 나의 삶에 유익을 가져다 줄 예수님으로만 

생각하지 않는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 

못한 채 여전히 세i，1-<게서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성경의 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 

가?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표적이나 떡이 아니다.(막 6:52) 예수님을 하나 
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한다. 십자가를 붙 

들며， 말씀의 빛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의 종말은 매우 비참하게 될 것이다.(녹 18:8)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불신앙을 버리자.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자.(시 145:4) 이 세상 묻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 (찬 447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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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물 -많은 죄인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사역지로 들어섰다. 그곳은 무슬림 지역이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 

지만 아침 경건회를 통하여 우리 팀 모두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어，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따라 예수 그리스도 

를 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건조한 땅에서는 우리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 

다 흙먼지가 흩날렸지만 주님의 예비된 영흔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해맑은 웃음을 

보여 줄 때는 그 어떠한 꽃향기보다 더 향긋한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씩씩하게 

“예수 사랑하심은 효앙을 함께 부를 때는 내가 더 신이나 기쨌으며 악한 영들이 

뒤로 슬금슬금 도망치는 것 같았다. 

사역지의 날씨는 무척 더웠고， 햇볕이 강하게 내리찍어 숨이 막혔습니다. 나무 

가 거의 없어 그늘을 만나기잡} 어려운 구릉과 평야 지대였습니다. 마을에도 가로 

수나 나무를 찾아 보기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2인 l조가 되어 축호전도를 중심으로 

노방전도와 어린이 전도사역을 하였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나누어 전도를 하고， 장 

소를 옮겨가며 십자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현지인들이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는 말에 문을 열어 집 안으로 맞아주었고， 전도지의 말씀을 읽고 “아멘으로 

영접기도를 하였습니다. 

내가 했던 걱정이 주님 앞에서 부끄럽게 여겨졌고， 이곳 건조한 땅에서도 아름답 

고 향기로운 주의 자녀들이 곳곳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셨다. 내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어린 아이 3명이 우리를 효해 알아들을 수 없는 노래를 하며 도 

망갈 때 ‘우리를 저주하는 노래가 아닌가?’ 잠시 생각하였다. 그들을 쫓아 들어간 

집에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어른들도 복음을 순순히 받아들이며 영접기도까지 하였 

다. 나는 한국말로 그들을 위해 두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다. 참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척박하고 건조한 땅， 어둠의 권세가 드리워진 땅이었지만 주님은 

이런 곳을 택하시어 그 누군가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끊임없는 간절한 

기도와 희생과 헌신으로 그들이 밟은 발자국마다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게 하셨다.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이름답게 이루어 가심을 보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 

사드리며 돌아왔다. 

저는 성령께서 앞장 서 인도하시는 선교가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팀원들을 통 

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우리 팀을 인도하시는 선교가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E떨 담대히 전하는 적극적인 선교가 되기 

를 바랬습니다. 선교기간 내내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 

을 팀원 모두가 기억하였습니다. 

우리의 선교는 참으로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팀원들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선교 

의 기쁨을 맛보면서 선교에 임하였습니다. 선교 기간 내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감격하였습니다. 팀원들 중에는 건강이 좋지 않은 분도 계셨지만 기도하 

면 새 힘을 얻곤 하였습니다. 

선교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느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은 축 

복의 땅입니다. 선교를 받아들이고 “아벤으로 영접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성으로 뿌린 씨9J들이 열매를 맺어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왕성 

하여 온 나라에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김인덕(집사， 7교구 4지역텀) 이경환(안수집사， 8교구 4지역팀 ) 

성령의 만비 명험과 치쇠l 으로 할 수 얹는 전교 

모이면 선교 이야기인데 선교를 가본 적이 없던 나는 늘 
부럽고 궁금했다. ‘올해는 목 선교를 가야지.’ 일찍부터 CMTC 

훈련을 받고 기도하며 준비를 했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나는 걱정스레 물었다. “집사님 ， 어떻게 가요?" “글쩨 ， 성령 

님이 인도하시겠죠 음식점을 정리하고 싶었으나 그렇게 안 

나가던 가게가 선교 떠나기 1주일 전에 계ιt이 되어 가벼운 

마음으로 사역에 입할 수 있었다.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이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 

하여 복음의 빚진 자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 

사하고 감사하여 선교지에 다다르도록 눈물이 멈추지 않았 

다， 1년 중 구름 없는 날이 거의 반인 선교국에 도착하자 촉 

촉한 비가 우리를 맞아 주었다. 성령의 단비를 주신 것이다. 

첫 선교지에서 마음이 앞서는 바료뻐l 집 안으로 들어가지 

도 않고 앵볕에 서서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 몸이 먼저 지쳤 

다. 그래도 일하다가도 길을 가다가도 멈추고서， 우리의 어 

눌한 복음을 잘 들어주고， 차 한 죠}이라도 대접하는 그 마음 

들이 예쨌다. 잠자던 영혼을 깨우신 하나님께 이제 이 복음 

의 씨앗이 씌L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혀서 이 땅에 찬양이 

넘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또 어느 마을에서는 처음엔 불 

교신자라며 거절하던 부모님이 어린 자녀를 통해서 호의적 

으로 변했고， 찬양과 율동까지 따라하던 가정이 있었다. 만 

나는 영혼 영흔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께서 우리가 만나야 할 영흔들을 여러 모양으로 예비하고 

계셨다. 

윤경희(집사， 4교구 5지역 텀) 

선교를 가겠다는 결심은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 
이었다. 내가 가겠다고 결심만 하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 선교라 생각했다. 많은 분들이 다여왔고， 

선교를 다녀와야 충현교회 교인인 듯했다. 나는 공 

감할 수 있는 대화도 부족했고， 그래서 선교를 먼 

발치에서 이방인처럼 바라보았다. 막상 가겠다고 

결심은 했지만 E딴한 일이 아니었다. 선교훈련과 

심사는 자기 부인과 절대적인 항복 없이는 되는 것 

이 아니었다. 오로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만 가능한 것이 선교였다. 

선교 파송 3개월 전에 팀이 구성되었다. 팀원 줌 

의 대다수가 선교를 다녀온 분들이라 언어든 영성 

이든 쉽게 진행될 것 같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만과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을 용서하지 

않으셨다， 2차 영성심사 재심， 3차 언어심사 재심， 

4차 종합심사까지 재심을 받았다. 우리는 회개하며 

기도했고， 출발하는 날까지 말씀으로 무장하였다， 2 
차 영성심사와 3차 언어심사어l서 재심을 받지 않았 

다면 어찌 되었을까? 재심이 있었기에 회개할 수 

있었고， 기도에 더욱 힘쓸 수 있었다. 

선교지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힘들었지만 선교지 

에서의 사역은 순조로웠다. 어떤 핍박도 아무 문제 

없이 예비된 영혼을 만나 선교할 수 있었다. 예수 

님을 알지 못하는 영흔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 

할 때마다 그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였고， 예수님 

을 영접하였다. 또한 구름기둥으로 시원한 단비로 

우리를 성령충만하게 해 주셨다. “아멘 하고 외치 

던 맑은 눈망울의 형제와 호기심 많은 영흔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떠오른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 많 

은 이야기를 그들과 나눌 수는 없었지만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는다는 선교구호 

처럼 우리는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 

다.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은 우리이지만 그것을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에 나는 만났 

던 영흔들을 통해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오늘도 기도한다. 

김미숙(집사， 22교구 2지역팀) 

지난주에 도착안 선교팀 (l 개 팀) 

기 간 

10월 13일(월)-10월 22일(수) 

이번 주에 출발'0 1는 선교팀 (2개 팀) 

기 간 

10월 30일(목)-11 월 7일(금) 

10월 30일(목)- 11 월 7일(금) 

팀장 

성대열 

팀장 

안상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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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낀흥현 

혹북의흉효 

청년1부 팀장으로의 부르심이 있었다. “조장은 하라시면 하겠지만 제가 어떻게 팀장 

을요?" 조장은 내 힘으로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겠지만 팀장은 당연히 역부족이라고 생 

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내 교묘}이었다. 부르시는 분도， 세우시는 분도， 도우시 

는 분도， 이루시는 분도 내가 아니라 주님이신데 난 마치 내가 하는 일인 것처럼 착각했 

던 것이다. “준비된 자가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쓰임 받는다는 밀에 도 

전받고 결국 팀장의 자리를 맡게 되었다. 팀 전체를 바라보는 눈은 없지만 예수님이 제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심과 같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찾아오셔 

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심 같이 나 또한 한 영혼， 한 영혼에 집중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섬기겠다는 각오로 헌신을 다짐했다. 

그렇게 시작한 팀장사역은 힘들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은혜요 축복 그 자체였다. 물론 

처음에는 내 열심으로 섬겨 보고자 부단히 애쓰며 노력했다. 그 열심에 팀원들도 잘 따 

라주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에너지는 고갈되고 말았다. 평생 예수님을 멸시 

하고 배척하며 살다가 뒤늦게 돌아온 내가， 수십 년씩 교회학교에서 양육받고 말씀 요뻐 

서 자란 다른 팀장들과 비교하며 그들의 흉내를 내려니 벅찰 수밖에. 메말라서 갈라진 

내 심령에 없는 사랑 묘펠{서 퍼주려니 口띔이 찢어졌고 내 n펌은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렸다. ‘주님이 세우신 팀인데 왜 이렇게 버려두세요? 왜 하필 이렇게 못난 자를 

세우셔서 이 귀한 팀을 엉망으로 묘띨게 버려두시냐구요?’ 라며 주님을 원망하기도 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내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내 딸아， 힘들지? 내 

가 다 맡아 줄게. 넌 그냥 나만 믿고 맡기기만 하면 돼. 넌 내 안에서 평안히 쉬고 내가 

주는 은혜를 맘껏 누리렴 그렇다. 우리 팀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셨다. 주님께 

맡겨드렸을 때 우리 팀이 은혜로 세워집은 물론， 내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 

가 넘쳐났다. 나의 사랑을 억지로 퍼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 

랑이 자연히 흘러가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받는 이’ 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축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 로 세워주셨던 것이다. 그렇게 또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 

약한 자를 통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후 12:9)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셨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이지만 오히려 나의 익템을 감사한다. 약할 때 

강합 되시는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기에 우리 팀을 붙드시고 친히 세워 주시며 주님 

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에， 연약한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흔들리는 상훌L을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길 기도한다. 

박신정(정년 1부) 

/ 
사항의도구 

저11017호 

한f양， 주님이 주신 성홀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찬양이다. 주 

님은 찬양 받으시기 위히여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세상의 노 

래는 사료L들의 귀를 즐겁게 하지만 잠시 후면 식상해져서 안개처럼 

사라진다. 그러나 찬S탠프 부르면 부를수록 오히려 우리의 심령 더 깊 

은 곳으로 들어와 주님과 교제하게 된다. 찬양은 또 하나님을 기쁘시 

게 하고 나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흔L을 준다. 나의 목소리가 

아름답지 못해도， 박자가 조금은 틀려도， 기쁨으로 부르는 이 찬양을 

주님은받아주시리라! 

금요일 저녁이면 우리 교회에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진다. 어린 아이부터 연세 많으신 어르신까지 한 자리에 모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한다. 금요찬양집회에는 세대 차이가 

없다. 남여도 없고， 빈부도， 귀천도 없다. 모두가 예수님 요빼 있기 때 

문이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성대를 

사용하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고귀 

한 선물， 찬양의 자리는 언제나 나에게 은혜를 준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 한다. 찬양을 하며 그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을 음미하노라면 어찌 그리도 나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지 

세ε빼서 넘어지고 실패해서는， ‘주여 !’ 하고 부를 용기도 없이 나왔 

는데 찬양을 따라 부르다 보면 어느새 나의 마음이 열리고 나의 앞에 

계신 주님이 느껴진다. 찬양은 그대로 나의 기도가 되어 주님께 올라 

간다. 할 수 없는 이 죄인의 기와 주님께 올라가고 난 후에는， 나팔 

이 울리고 나의 죽어 있는 심령이 다시 은혜로 살아난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때， 너무 기뻐서 옷이 벗겨지는지 

도 모르고 춤추며 하는 찬양이 이러했을까? 주님 앞에서 나는 어린 

아이와 같을 뿐， 사람 앞에서나 차리는 체면이나 명예는 전혀 필요가 

없다. 그냥 부족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입술과 음성으로 찬양하면 된 

다. 항상 그 사랑 요k게 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리라.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힐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환 

난이 닥쳐와서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찬 

300장) 

김영성 (안수집사， 12교구) 

주님이 예비하신 새 생명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나의 신앙은 율법에 사로잡혀 내 스스 

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바르게 살기를 원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닐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해도 안 되고 저런 일을 해도 안 되고 주님 

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내 신앙은 훈련되어 의식과 무의식중에 

율법이 나의 삶을 이팔어 가고 있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 

라’(요 8:32)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십자가 요뻐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였다. 이런 
나를 주님은 사랑하시고 말씀하셨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흔띨 받으라’(업 5: 18)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 
지 아니하리라" (갈 5: 16) 

동네에 사는 큰딸아이 친구 엄마와 친하게 지내고 있다. 주님을 모르는 자매이기 

에 몇 해 전부터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청지기훈련과 교구 새신자 초청잔치에 

초대하었다. 내가 부탁하니까 교회행사에 참석은 하였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다. 그래 

도 내 마음속의 안타까움이 넘쳐 구역예배 시 함께 예배드랄 새신자로 작정하고 구역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몇 해 동안 마음이 열리지 않던 자매가 최근 개인과 가정 

의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내가 노력하고 힘쓰지 않아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자신은 없어지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산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 죄와는 멀어지고 십자가의 은총 

과 사료띨 체험하며 내 요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늘 순죠란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간구하며， 나를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복음을 알지 못하는 내 부모 형제 이웃에게 십자가의 사료띨 전한다. 

“나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 흘러 넘쳐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도구가 되게 해주 
소서 아벤 . 

김금숙(집사， 2 1교구) 

교구에서 목사님이 구역탐잎띨 하신다고 하여 구역예배 참석을 권면하여 함께 예배 

를 드리게 되었다. 집에 돌아오면서 “언니， 오늘 어댔어?" 하고 물었더니 “그냥 그랬 

어. 라고 하였다. 나는 실망하며 ‘아직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였으나 그게 아니었다. 

“네가 교회 가자고 할까 봐 아닌 척한 거야!"r;.~는 언니의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가슴이 
뭉클하고감사했다. 

지금은 언니 딸이 언니의 허르L을 받아 나의 딸과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다. 지난 주 

에는 언니와 함께 주일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 

고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주님의 자띠로 삼으실지 
기대가된다. 

조영미(집사， 16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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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대 E탠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호일 24 90-648 추병창 10 82-700 최세진 2 95-232 

김홍기 24 81-389 박광식 6 80-591 류기명 14 82-415 

바「서 。며 。 16 81-171 이상복 8 89-230 지규성 6 83-311 

박종율 20 79-159 (죄에서우로 연렁순J 

제21대안수집사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정신 18 861 서상근 20 2601 권중철 15 86-141 

신동수 4 89-1229 백승환 24 94-169 박문선 23 89-1099 

이도헌 5 90-330 오형석 8 94-421 김춘광 14 91-131 

최인규 22 92-1265 최현구 13 2002-0286 구숭회 16 81-1022 

김주헌 15 86-783 장상길 2 85-531 백재홍 12 80-797 

이연범 7 79-601 • 홍선기 4 98-331 이찬재 3 89-596 

전귀환 9 92-1628 유형근 15 91-532 김정배 6 95-8 

신현철 10 90-964 이호식 22 8용140 송중석 14 93-211 

신현욱 11 79-156 김영휘 20 96-64 박대균 10 97-356 

바-，혀 。친 • 1 19 99-461 t좌에서 우로 연렁슨) 

생 :1:#- '" !!.I 갱 

훌훌펀 1에협응 에l수 그21스도률 롱해서! 

16서111 당시 ， 말씀어| 대한 무지.오f 미신￡로 ，~특잔 교효|들 'H혁코자 시작펀 종교'H 

험。| 갔응 지 5서111까 지나고 었다. 그러나 역섣승l 우리들응 저Il ， 서13으| 종교개혁。| 

일요하다고 역'1 서 '1서 소리들 높。|고 있다. 사쉴 종교뿔맏 。 f니라 사호| 전반에| 갈셔 

많응 사암을。 1 'H혁을 요I~I고 있다. 그해서 그런지 우리는 ‘ 'H혁 ’ 。|라는 윌억l 매우 되 
숙해 갔다. 'H험을 。1떻꺼| 정으!학는，~? '1온적￡로 깨혁응 ‘지곰으| 것을 벼라고 새로 
흔 것오로 바끈다. ’ 는 으|미까 갔다. 그런뎌1 01 ‘바~(t. ’ 는 의미억| 대해서 닫슨승l 세도 

나 으|쇠을 벼리꺼나 새돔꺼| 하는 것으로 。!해하는 사럼들。l 많다. 그래서 “싣앙을 'H혁 

학자1 "라는 윌슬 일 【I뻐|도 자싣요| 걸뭇펀 습란， 썽객을 바푸고 새돔꺼| 학자는 의미로 

썽객한다. ‘교호|들 깨획하자.’는 윌을 휠 때억|도 럭시 교호| 안억| 있는 윌뭇핀 관습。l나 

으!쇠 같응 깅을 바무고 새를꺼| 하는 것으로 썽각한다. 

그런데 。l와 같응 깨혁을 주장학는 사랍들。l 한 까지 크껴| 작객학고 있는 것。| 있다. 

그것을 매우 걸정적인 작객。|다. 바로 。| 작각 【매운에| 많응 사릴들。 1 'H혁슬 오I~I고 있 

지맏 항상 개혁슬 위한 'H혁억|맏! 그저 행사들 :t l르듯。! 깨혁을 말휠 뿐 갈세로 'H혁되 

는 J.!응 없을 뿐맏 。t니라 'H획되'1 01건의 상EH로 돌아갈 I애，~ rH부운。|다. 깨혁에| 대 

해서 샤럼들。| 작각하고 없는 것。l 무잊인，~? 그것응 엇 관습。l나 의식을 벼라고 새돔 

껴| 하믿 잠 그리스도인。| 되고， 잠된 교호p~ 될 수 있다는 믿을。|다. 나의 노럭과 걸심 

슬 까지고 런화들 추구학며 깨혁학런 된다는 샘각。|다. 01러한 첫펀 믿을과 썽끽 【[H운 

에| 샤럼들응 'H혁슬 원학지맏 깨혁되지 옷학고 갔다. 

많응 샤암들음 'H혁슬 위해서 자싣。 1 01 떻꺼| 썽월해야 되고， 01띈 교융과 의식으| 전 

환。| 필요한지들 배우려 하고， 까르지고， 주장한다. 깨혁을 위해서 교호|는 。1띈 구조와 

세도，~ 필요학다고 그힐듯학꺼| 주장을 한다. 올흔 。!러한 주장들。| 타당훌지라도! 또한 

그려한 주장들을 모두 수용칠지라도 운명한 끌흔응 그렇껴| 해서는 깨혐되지 않는다. 조 

급 될라걷 것음 닫지 세도와 으|식과 썽끽뿐。l고 ， 될2.~잔 으|식과 생각에| 의해 다른 헝해 

으| 인간， 다른 구조의 쿄호11~ 세워칸 갖뿐。|다. 많응 사럼들。 1 01 J.!슬 썽각학지 못하'1 

【[H운에| 항상 잠펀 싣자， 잠된 쿄호|상을 모빌적인 싣자， 모빌적인 쿄효|으| 세도와 의식에 

서 짖으며 또 다은 슐법과 전통을 세우고 있다. 

렬왕'1하 1ô장을 보런， 성갱에1 '1록핀 많응 'H혁 ，~운뎌| 한 모습슬 '1록학고 갔다. 

유다의 왕억| 요른 승|스'1 약으1 'H혁。l 다. 조상 때부터 '1혹승| 역 '1며 능럭。! 있다고 믿 

없딘 모서|으| 농업，'t지 부수는 모습을 보고， 01번 맏를응 。l전과는 다들 갖。|라고 유다 

백성응 으|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러한 모습도 그리 요2H까지 뭇였다. 허스'1야까 죽 

고 그의 야들 므낮세，~ 왕。| 되자 모든 것응 윈상 호|복되섰다.(왕학 ll:l-3) 므상세 

는 자신으1 o~벼지 히스'1야，~ 였던 깨혁으| 정싣과 과정을 까장 까11~흔 곳에서 보었다. 

직집 자싣으| 악벼지로부터 깨혁정싣을 교육맡았다. 그칩에도 그는 깨혁되'1 전 。t니 깨 

혐되' 1 전보다 뎌 십하꺼| 타락하였다. 01깃。l 무섯인，~들 바푸고 부수고 새로윤 것을 

지향하는 인얀들。| 행하는 깨혁으| 한껴1 0 1 다. 

(다음 호에 계속) 

제49대권사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자U 져 U수ι 15 97-70 7J- 긴 {r 14 79-52 강 욱 91-1009 

강준자 2 88-233 고옥영 23 97-686 고윤희 89-1483 

키u켜 ~~ 2 88-53 김동화 22 89-629 김영선 15 89-746 

김세향 16 87-665 키u스여 。 11 413 김영란 3 97-672 

김영희 21 83-274 김옥자 17 90-145 김용원 8 85-172 

김위자 21 85-931 김유순 24 80-262 키디이니더「 7 87-833 

김정옥 18 89-18 김종수 8 79-182 7d "ð"J=λl 2 85-531 

남현숙 10 98-640 박경애 24 89-181 박명자 13 95-191 

박연옥 12 88-590 박은숙 6 89-1275 박희수 5 96-327 

설분식 8 2002-0239 손명민 9 1381 신명주 1 2oo2-D344 
신호화 9 96-450 오영선 10 80-758 왕순화 24 94-169 

이경옥 20 82-218 이늠이 20 84-388 이미애 5 84-230 

이미주 14 94-1957 이수예 19 92-326 이옥자 13 84-233 

이재숙 21 95-680 이정희 7 91β8 이현옥 17 82-405 

장보윤 23 89-664 전영식 24 79-446 정미순 16 93-946 

정인선 12 81-16 조숙예 19 93-151 조연이 6 82-69 

조영희 4 95-594 지영순 12 798 채임숙 18 93-1588 

홍점순 14 95-525 황이지 11 91-958 황치희 6 90-527 

F작에서 우로 01름순) 

증등3부 아이들을 보내며 

또 한 번의 52주가 지나간다. 어색한 표정으로 처음 중등3부 예배실로 올라왔던 아 

이들은 그새 영과 육이 함께 훌쩍 커버린 채 고등부 진급을 앞두고 있다. 또래 친구들이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집에서 쉬면서 주말을 보내고 있을 때， 예배드리는 것을 포 

기하지 않고 성수주일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엘리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 

리게 된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질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 

지 아니하고 다 바일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왕상 19: 18) 육신의 정옥과 이생의 

자료띨 강조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료띨 믿으며 하나님 

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들에게서 세i，k거l 무릎 꿇지 않은 예수님의 십자가 군병의 모습 

을발견한다. 

신앙의 성장기를 보내고 있는 중등3부 아이들은 궁금한 것이 많다. 말씀을 보면서 다 

양한 질문을 던지며 고민을 하고 답을 찾는다. 잘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항상 말씀 

이 고프다. 그래서 중등3부 아이들이 진급을 할 때마다 ‘더 많은 말씀들을 함께 보면서 

나눌걸 .. .... ’ 하는 아쉬움이 더 크게 남는다. 이제 고등부에 올라가서도 선배틀， 동기틀과 

함께 그들의 신앙은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 

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고， 무엇보다도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이 되기를 기도한다. 

강선영(교사‘ 중등3부) 

(오늘， 대부분의 교회측t교 학샘들은 수료 및 진급을 하였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즈l급된 교회학교에서 여l배를 드라며 복음으로 g육휠 것이다 

이들이 싣자가의 일꾼으로 S썽되도록 많은 핀암과 기도를 모든 성도님들께 부득(드린다 

φ 새 가 족 을 왼 영 압 니 다 φ 

번 효 성 명 교 구 소속부서 인돼 번효 성 영 교구 소속부서 인돼 | 번효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돼 

1762 서명근 13 청년2부 정재용(24) 11772 지현옥 16 징년1부 11782 안드레이 25 외선부 엘자(25) 

1763 손대운 9 고등부 김영목(2) 11773 복은경 14 정년1부 허미재24) 11783 스웨타 25 외선부 엘자(25) 

1764 인민성 24 유년부 인정숙(24) 11774 김성헌 1 교역자 11784 서나딜리o~ 25 외선부 
1765 안수현 24 유년부 안정숙(24) 11775 임희정 1 정년2부 11785 김대현 3 청년 1부 

1766 조현영 1 교억지 11776 최선희 18 청년 1부 11786 김경옥 3 청년2부 김은경(2) 

1767 차경환 8 정년1부 김부예(8) 11777 이순식 1 교역자 11787 김선아 10 정년1부 김화선(2) 

1768 송제호 1 교역자 11778 김오미 1 정년2부 11788 조한수 21 장년3부 이근호(20) 

1769 김현정 1 칭년2부 11779 이정민 1 유치부 11789 손차혜 24 청년1부 강 철(24) 

1770 이지혜 19 정년1부 최민정(21) 11780 안일찬 1 교익자 11790 조현상 14 대학부 
1771 김덕길 13 장년2부 전명식(24) 11781 장선옥 1 정년2부 

g용 증언교회의 얀 가족이 되기훌 원ôf시는 분은 온당 20332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짧 



(l) 2008년 10월 26일 

열 셰 

이금열성도(이덕순성도의부친 이건웅성도의 

장인， 16교구 자하구역) 15일 별세， 17일 장례 

2 박학봉 성도(신인림 성도의 남편， 11교구 상계4 

구역) 19일 별세 ， 21일 장례 

3 이숙열 타교권사(민챙식 집사의 모친 -정병회 집 
사의 시모， 4교구 동신우성구역) 20일 별세 ， 22일 

장혜 

4 정부용 성도(정은자 집사의 부친 · 유회근 성도의 
조부， 23교구 아릉1구역) 21 일 별세 ， 23일 장혜 

5 박금연 타교권사(김화선 은퇴권사의 모친 · 김겸 
수 은퇴집사의 장모， 10교구 장현구역) 22일 별 

세， 24일장려1 

결온 

노경관 군(노명남 집사 · 김정숙 권사의 아들， 12 
교구)과 이한나 앙(이진휴 목사 손영숙 사모의 
딸， 타교)11월 1일(토) 13:00 L.C. I.(옐씨아이)웨 
딩흘 2충 

2 안승택 군(안경진 집사 · 황영숙 집사의 아들， 10 

교구)과 전연성 양(전용우 씨 안명자 씨의 딸) 

11월 1일(토) 14 : 30 5컨벤션 8충 플로렌스흘 

3 흥정현 군(홍천기 씨 · 윤융자 씨의 아들)과 이현 
정 앙(이은재 집사 · 강준자 권사의 딸， 2교구) 11 

월 1일(토) 16:30 강남목화웨영문화원 1충 아도 
니스흉 

추민흥헌 

교꾀쇼석 

2009년 때1 빠 CMTC 훌헌 
(교육과정 :3추간， 장소 : 감l리를) 

+CMTC 선교훈련 

시 간 11월 9일(주임) 

18:15-19:15 저1 1 강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 

19:15-19:30 저12강 충현교회 선교정책 
시 간 11월 16일(주일) 

18:15-18:45 지13강 선교지 영적 상황 

15:45-19:10 지1 4강 팀 사역의 성경적 원리 

19:10-19:30 지15강 선교 영성기도회 

+CMTC 직무훈련 : 11월 30일(주일l ， 18:15- 19:50 

를현를지관 2009년 국내헌도 및 단기선과 설명회 

JJ명나를 앵복가특 Ht짜획 일 시 : 11월 2일(다음 주일) 찬앙예배 후 장 소 : 베다니홀 
대 상 : 남 녀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회 ‘ 권사회 임원 

십자가의 복음으로 견고해진 충현복지관에서 사랑을 

나누는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의류 및 생활필수품을 저 

렴한 가걱으로 구매함은 물론이거니와 강남구내의 어려 

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에 충현복지관을 

알리며 E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이번 바자회 

에 모든 성도들님의 적극적인 잠여를 바랍니다 

일 시 : 11월 5일(수) 12:00"'16:00 
장 소 : 제2교육관 1층 코01노니아홀， 충현복지관 옆 주차잠 

품 목 : 의류， 생활용품 및 잡화， 농수산물， 

쿠키(ε빼인 제작) 비즈액세서리(~빼인 제작) 외 

간단한먹거리 

월 

11 

。E|

김영은 

9 배춘식 

16 이실호 

23 양기수 
30 장송규 

11 월 주일 및 수요예배 기도 담당 

주일예배 (징로) 찬뺑|배 수요예배 (권새 

II m W V (안수집새 II 
박상대 박홍규 김철환 노광헌 이기숙 이명순 김옥희 

이형수 임창식 김구형 김창국 조영철 정길려1 최영실 l 
전홍렬 김종구 김연태 김단용 엄복섭 최양숙 이D차 o 스ι l 

안석현 석영식 김종홍 이종 강석화 김숙자 진명화」 
전은배 유상태 구재완 신상수 J:.g.~ 이연화 민정순 

새벽기도회 (1 0 /27-11/2 ) 

10/27 (월 ) I 10/ 28 (화) I 10/29 (수) I 10/ 30 (목) I 10/31 (금) I 11 / 1 (토) I 11 / 2 (주일 ) 
설교자/기도^f I 김성관/이보신 | 김준희/정인욱 | 윤수일/남중호 l 황진섭/김영모 | 유재진/선병환 | 강명구/김정자 | 강호성/김정희 
설 교 본 문、 | 막 8:27 -33 겔 22:17 -22 검 22:23-31 겔 23: 1-10 겔 23:11-21 겔 23:22-35 겔 23:36-49 

예배 담당 (1 0 / 29 -11/2) 

날짜 예배 설 교 사회 기도 찬양 

10/29 수요 I 말씀의 결실 (녹 8:11-15) 김철규 목사 유현철 장선복 주님의 귀한 말씀은 (호산나 찬양대) 

10/ 29 수요 II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마 7:13-14) 정민권 목사 최진철 임홍숙 기쁜 소리 들리니 (실로암 찬양대) 

10/31 금요찬양 김성관목사 황진섭 예루살렘 찬양대 / 플룻 노은영 · 차복희 / 테너 이병진 

11/ 2 주일 I 드로아에서 (행 10:7-12) 최강전 목사 강현철 김영은 〈예배전찬양〉 

11/2 주일 II 드로아에서 (행 10‘7-12) 이희식 목사 하종철 박상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외 /소프라노김송희(가브라엘찬양대 지휘) 

11/2 주일 m 드로아에서 (행 10:7-12) 김성관 목사 정진호 박홍규 성부의 어린 양이 외 / 소프라노 김소연(전임 독창자) 

11/ 2 주일 W 드로아에서 (행 10:7-12) 정충신 목사 윤수일 김철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외 / 소프라노 김소연(전임 독창자) 

11/2 주일 V 드로아에서 (행 10:7-12) 유재진 목사 김완수 노광헌 주 앞에 성찬 받71 위하여 외 / 비올라 01신림(예본오케스트라 악장) 

11/ 2 주일찬양 요한의 목표 (요 3:30) 김성관목사 유현철 이기숙 할렐루야 제2여성중창단 / 만도린 연주대 / 15교구 

저11017호 

야훨 충흰 7(돼 창 
띠 교회의 방패와 상급(창 15 : 1)이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영원의 세계(요 
18:36)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처소(엠 

2:22)들이 되게 하소서. 

a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며 

영육을 강건하게 하소서. 

a 모든 위원회와 산하 부서들을 통하여 우리 교 
회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마 16:18)로 세워지 

게하소서. 

a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녹 19 :10)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히는 가 

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샤 가 되게 하소서. 

딩 1. 1. 1 전도와총력 교회주변전도(매월둘째 

주 수 · 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과 교회주 

변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 

소서. 

딩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거듭나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며 예루살 

램 찬양대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용성하게 하소서. 

a 충현의 재단(유지 • 동산 • 복지)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하나되며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납골시설 건립과 수양관 공사가 은혜 중에 진 
행되게하소서. 

f'.ll시칸 연속 기도실 : 본당 iDl호 

교획오시는길 

、

예배및집회안내 기도원집회 안내 ( ~ 031-766-5425) 

차 량 

[ 섬·기·는· 분·틀 I 
구분 시 간 

오전 7:00 

II 오전 9:00 

m 오전 11:00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V 
오후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금요찬양집회 저녁 7:00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구분 시 간 장 一~ 

영아부 
I 오전 9:00 

제 1교육관 110호 
II 오전 11 :00 

유아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지11 1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307호 

&%1f-님 오전 10:30 제 1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507호 

중퉁 1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301호 

중퉁 2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401호 

;τzτ%3 1f- 오전 9’ 00 제 1교육관 501호 

고퉁부 오전 11 :00 제 2교육관 4충 

대학부 (토) 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장소 

본당 

본당 

본당 

본당 

본당 

본당 

본당 
본당 

본당 

오전 11시때 드러는주일 m부예배는영어， 중국어， 일본 
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러링 
키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1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통역될니디 
않m때없S 뼈nslations in 빼lish ， αli1ese， 써며nese 
ardS앵n La때벼ge are a뻐뼈bIe at t뼈 EIe'Ien 0 CI<성〈 
wαship Savice, and sri Lan뼈n， Chinese, Mongolian, 
Russian, 세때i and Inc뻐1ElSian are 에50 available at the 
One Ocl(얘< Worship Se<Vi∞ 

구 분 시 간 장 -A」

청년 2 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충 

장년 1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507호 

창년 2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 3:10 베다니훌 

소망부 오후 12:15 갈렬 리 흘 

사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층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00(성인) 

탁아부 
(주) 오전 8’%오후 6:00 

선교관 1충 
(금) 저녁 6:30-저녁 9:0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베다니 흘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멘 흘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 1교육관 107호 

낸쥔것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 위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 부목사 
노광헌 이 훈 김종구 이창호 차신득 박인기 정진호 김익환 장 훈 이회식 
딩회서기 재정위원장 홍현기도원깅 진도위원 셰3교뿜원징 에뼈부 재2교구위원회 제1교쩌원회 12교구 선교위원회 

김광냥 이종석 임무천 진홍용 전홍렬 하종철 안치원 정충신 양재웅 이성진 
진앙위원장 a교구장 행정위원장 기획위원 5교구 2교구 18.교구 펀집국 6교구 

김단용 한송규 김환기 원웅철 이형수 이재영 검준희 윤수일 황진섭 유재진 
18.교구징 기획위원 -4」n。，T님.~ 신교위원징 건환{원 정년2부 13교구 3교구 1교구 새가즉양육부 

안통현 황12교의구만장 김구형 최윤덕 이계인 강명구 깅철규 양태선 유현철 탁정헌 
징년3부징 재2교육위원장 23교구장 실로입찬양H징 11교구 20.교구 17.교구 대학부 4교구 

박덕양 이태식 박홍규 권명옥 조종환 김완수 최성득 최강전 박용현 강현철 
시설영선부장 11교구장 봉사위원장 예배위원장 저12교구위원징 외신부 Z교구 23.교구 24교구 9교구 

배춘식 김영달 이실호 최지융 노영한 이광현 강호성 융요한 김근영 박준식 
차량요때부장 기획위원장 진도위원 건축위원징 19교구징 16교구 21교구 15.교구 정년1부 8교구 

박철구 정청길 신상수 고제숭 강철형 최진철 정민권 김7창교구성 이재현 이순식 
9교구장 g션2부징 몽사위원 7교우장 기획위원 19교구 14교구 초등부 중등1부 

김영은 이달옥 장철환A 검숭곤 함철주 안일창 송제호 김성헌 
기획위원 소년부장 새가족등록실징 김시위서기 17교구장 고등부 중등3부 중등2부 

윤석민 정선현 안석현 김연근 김창국 
· 사랑부지도 신범식 - 외선부부지도 강영기 예배위원 24교구징 세1교퓨|원장 앙로원추진위원 깅써원 

김중션 임창식 진학래 김신국 장숭규 · 여전도사 
유년부장 영유호중도서실정 동산부징 1교구징 예배위원 

전은배 석영식 구재완 송두섭 신선길 
윤인숙 김연식 홍순얘 이욱주 김말자 

20.교구장 01엔진g때징 중등2부징 쩨1교육위원징 징언4부징 
15교구 3교구 5교구 18교구 16교구 

유상태 박중등상1부대정 김규석 신광철 정창수 김8정교구연 강덕펼 최문실 전은회 검정자 

틱이부장 진도위원장 선교위서기 2교구징 
21교구 12교구 10교구 14교구 

엄복섭 이상석 오순도 양기수 김태식 
김정회 이복순A 류진회 한성임 엄태주 

기뾰l앨진웹장 15교구장 외선부징 4교구장 당회부서기 
4교구 20.교구 2교구 7교구 17교구 

김철환 김연태 김종홍 장철환B 정태풍 
강영미 옥미자 이복순B 전영회 이혜숙 

16교구장 10교구정 영이부징 깅시위원징 유이부장 
a교구 9교구 11교구 19교구 6교구 

이세영 수 이앙성관부섭징 장철규 이보신 이상해 
황순란 김정운 강욕련 정원엄 서명란 

g렐루O앤웹징 21교구정 고등부정 13.교구징 
칭년1부 24교구 1교구 23교구 13교구 

김성호 조종민 이호일 추병창 최세진 
조현영 

5교구정 8교구징 ~드。T님자。 유치부징 맴뉴엘전잉때g 
고등부 

김홍기 박광식 류기명 박성명 이상복 • 전임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에H따부장 6교구장 14교구장 새가즉앙육부징 정년1부징 

- 전임독창자 검소연 • 전임연주자 장연회 노은영 지규성 박종율 
정년2부징 대획부징 - 선교사 송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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